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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집회 난입 충돌유발 규탄, 
정권은 폭력으로 지킬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평화적인 민주노총 집회에 난입해 충돌을 유도하고 집회 참가 중인 조합원을 , 
폭력 연행했다. 

오늘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차 퇴진총궐기에 참가한 만 여명이 윤석열 2024 ·1 10 "
정권 퇴진을 외쳤다 특수진압복으로 무장한 경찰은 집회장소로 이동하거나 집회장소에 앉아 " . 
있던 조합원들을 갑자기 방패로 밀어붙이며 충돌을 유발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 명이 폭력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조합원 다수가 부상을 당해 10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 조합원은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어 앰뷸런스로 후송됐고 고령 여성 조. , 
합원이 길에 쓰러져서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오늘 충돌을 유도한 경찰 난입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권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발악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을 열고 있는 가장 위력한 존재인 민주노총에 대한 공포의 발로일 뿐, 
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한복판을 메운 만 대오를 보면서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정당한지 다10 , 
시 한번 확인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  

정권은 폭력으로 지킬 수 없다 민주노총은 폭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윤석. 
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다 차 총궐기 차 총궐기에서 퇴진 광장을 열고 . 11.20 2 , 12.7 3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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